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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백나무 중부지역 육성 연구

(자체연구, 2015 ~ 2019)

최 충 호

요   약

    본 연구에서는 편백나무 중부지역 육성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, 그 

결과는 다음과 같다. 종자산지별 유묘의 생장에서 수원, 평택, 완도지역의 경우 

노지묘가 온실묘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, 대체적으로 월동처리구가 더 우수하였다. 

지역별 편백나무 잎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, 수원지역의 잎에서 가장 높은 

전기전도도를 보여 가장 활력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, 성남, 여주, 용인 등이 

가장 낮게 나타났다. 편백나무 잎의 엽록소 함량의 경우 성남지역의 총 엽록소 

함량이 수치상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평택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동계 

전과 차이는 없었다. 지역별로 식재된 입목들 중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기 위해 

수고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입목의 수고가 가장 높은 지역은 오산지역이며, 

가장 낮은 지역은 부천지역이었다. 중부지역 편백나무의 적정 양묘조건을 

구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멀칭처리를 실시한 결과 95% 차광망 

처리구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.

Ⅰ. 서  언

  편백나무는 상록침엽교목으로 일본 특산종이며, 우리나라 남부지역 주요 조림수종 

중 하나이다. 목재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트 제거 효과, 소취력, 항균

력, 항산화 활성, 미백효과, 진정효과 등의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

있으며, 최근 침대, 배게, 탈취제, 도마, 막걸리, 돗자리 등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가

공식품 등에서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.

  편백나무는 경남, 전남이 대표적인 조림 등 식재 산지이나 최근 산업화에 따른 기

후변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경지지역을 비롯한 중부지역의 조림 비율이 증가하는 추

세이다.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활용도가 높은 고(高)부가가치 수종 편백나무의 중

부지역 생육목을 대상으로 내한성을 검정하고, 내한성 개체를 선발하여 중부지역 신

소득원으로서 육성하고자 한다.


